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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러 조선·플랜트·기계 산업협력 확대 기반 마련

- 11.6(월), 제8차 한-러 산업협력위 개최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제8차 ‘한-러 산업협력위원

회’를 ‘17.11.6(월) 서울에서 개최했다.

ㅇ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대한무

역진흥공사(코트라), 무역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산업기술진흥원, 조선

해양플랜트협회 등에서 참석했다.

ㅇ 러시아는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조선․알루미늄,

전시 분야의 기업 등이 참여했다.

□ 이번 산업협력위에서는 양측은 무역투자, 산업(조선, 기계, 플랜트 등),

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
□ 특히, 러시아 최대의 산업박람회인 이노프롬*의 2018년 파트너국가로

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.

* 러시아 최대의 산업박람회로 ‘18.7.9~12일,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 예정

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계 분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전시회 참여, 1:1

상담 지원 등을 통해 박람회를 우리 기계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에

활용해나가는 한편, 다양한 문화행사 또한 연계 개최하여 한류확산에

이바지해 나가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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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양측은 조선* 및 플랜트 산업**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이

크다는 데 공동인식하고, 동 분야의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을 위해 한

-러 조선협력 세미나, 플랜트 포럼 개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.

* 대우조선이 건조·인도한 쇄빙 LNG 운반선이 북극항로를 성공적으로 운항(出

7.29일 노르웨이 → 入 8.16일 보령 LNG터미널, 기존항로 대비 30% 단축)

** 러시아 동방정책추진에 따라 극동지방을 중심으로 석유, 화학 등 분야의 플

랜트 수요가 증가

□ 또한, 양측은 기초과학기술과 첨단소재, 바이오, 항공 분야 등의 원천

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 첨단 산업기술을 보유한 한국간에 상호보완적인

협력이 가능하다는데 동감했다.

ㅇ 이에 2018년 한-러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

(R&D)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한-러 산업협력위를 정례적으로 

개최하여 이번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구주통상과 이경민 서기관(☎ 044-203-56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